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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형차 프라이드가세계시장에서 400만대판

매를돌파했다

기아차는 1987년 1세대모델을시작으로현재의 3세

대모델(UB)까지프라이드시리즈를선보여올해10월

까지국내와해외시장에서총 401만9524대를 팔았다

프라이드탄생 28년만에이룬위업이다

기아차에 따르면 프라이드는 1994년에 100만대 판

매를 돌파한 이후 2009년에 200만대 2013년에 300만

대 고지를 차례로 넘어섰다 그리고 불과 2년만에 400

만대판매기록을달성한것이다

프라이드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팔

렸다 기아차 수출 1위 차종인 프라이드의 해외판매

는 313만6193대이다 국내에서는 88만3331대가 팔렸

다

1987년첫선을보인 1세대프라이드는 국민차로불

리며큰인기를누렸으나후속모델인아벨라와리오에

주력소형차자리를내주고 2000년국내에서는단종됐

다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중국에서소량생산판매

된후에는아예사라졌다

이후 프라이드는 2005년 소형차 리오의 후속모델

(JB)로 다시 돌아왔다 당시 기아차는 많은 국민이 

프라이드라는차명을튼튼하고경제적인자동차의대

명사로기억하고있어프라이드의이름을다시살리기

로결정했다고밝혔다

2011년부터지금까지는 3세대프라이드가판매되고

있다 기아차는 2009년준대형세단K7을시작으로영

문자K와차급을의미하는숫자를더해차명을정하는

K시리즈를 선보였다 하지만 소형차 프라이드는 고객

들의선호에따라종전처럼차명을유지하기로했다

프라이드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모든 모델이 100

만대이상판매돼밀리언셀러클럽에가입하는진기록

도세웠다

특히 3세대모델은 2011년출시이후매년 40만대가

까이판매되는등 12세대와비교할수없을만큼세계

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단종 전

까지 200만대돌파도기대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30년 가까이 고객의 사랑에 힘입

어 소형차 역사에 다시 한 획을 그었다며 기아차의

자부심을 넘어 한국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

력하겠다고말했다 연합뉴스

2011년 출시한 프라이드 3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부분변경) 모델인 더뉴프라이드

국민 소형차 프라이드

탄생 28년만에

세계시장 400만대 돌파

부진에 시달리던 자동차 산업 부문의 회복

세가뚜렷해지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10월 자동

차산업동향에따르면 10월 자동차국내판매

물량은 16만4507대(국산+수입)로 지난해 같

은달보다 186% 늘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올해 가장 높은 월별

자동차 내수 판매 증가율이다 지난 8월 13

2% 지난달 163%에 이어 석 달 연속 두자릿

수상승세다

산업부는 개별소비세인하효과와아반떼

스포티지 등 신차 효과에 싼타페 투싼 티볼

리등다목적차량의판매가꾸준히증가세를

보인덕분이라고분석했다

현대차는월내수판매 1 2위를차지한아반

떼(1만2838대)와 쏘나타(1만487대)의 약진에

힘입어전년같은기간대비 167% 증가했다

싼타페 투싼 등 다목적차량 증가율은 473%

나됐다

기아차는 스포티지와 K5의 신차효과를 톡

톡히봤다 여기에다목적차량카니발 쏘렌토

의판매호조가더해지면서 전년같은달보다

259% 증가했다

쌍용차는 티볼리의 신차효과가 이어지면서

2003년 이후 12년 만에 내수 판매 월 1만대를

돌파한1만8대로집계됐으며835% 증가했다

한국지엠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86%였고

르노삼성은 47%감소했다

수입차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83%가 증

가한 2만1229대가 판매됐지만 지난달보다는

127%가감소했다점유율은 129%였다

특히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폴크스바겐은 지난달보다 674%가 줄어든

947대만판매하는데그쳤다

자동차산업의수출도전년같은기간대비

75% 증가한 25만9306대를기록했다 역시지

난 8월 07% 9월 35%에이어상승세다

기아차는 신형 K5의 수출이 본격화한데다

쏘울 K3 프라이드등다양한모델이수출을

이끌면서 401%증가했다

현대차는 신차 수출을 앞둔 아반떼의 실적

이 저조한 탓에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했

고한국GM도 23%줄었다

쌍용차는러시아 중남미등신흥시장수출

이어려워지면서 445% 내려앉았다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난

40만5167대로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파업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

이큰것으로분석됐다 기저효과는비교대상

시점의상황이현재와차이가커서결과가왜

곡되는현상을말한다

또 내수와 수출을 주도하며 335% 급증한

기아차가전체생산증가에상당히기여했다

자동차부품수출은전년동월대비 75%가

감소한 22억7천만달러를기록했다 지난해같

은달에그해수출가운데최대치를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와 신흥국 경기 침체가 원인으

로분석된다

한편 지난 8월 27일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뒤 지난달 30일까지 66일간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일평균 내수판매는 올해 17월과 비

교해 186%늘어난것으로드러났다

산업부는 개소세인하효과에업체의추가

가격 인하와 특별 판촉 신차 효과 등이 복합

적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고밝혔다

연합뉴스

자동차판매회복세뚜렷 10월내수 186% 증가

기아차광주공장수출물량의대부분을수용하고있는목포신항자동차전용부두에기아차수출차량들이선적을기다리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직원들이 최고

경영자(CEO)의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

다

폭스스바겐 직원들은 독일 신문 빌트암존

탁에 2013년부터 올해 봄까지 타이어 공기압

과연비등을조작했으며 이산화탄소배출수

치에도 손을 댔다고 밝혔다고 외신 등이 8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연비가 높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타이어압력을조정하고경유(디젤)에휘발유

를섞기도했다고털어놨다

직원들은 마르틴 빈터코른 폭스바겐그룹

전 CEO가무리한목표를설정했기때문에조

작에나서게됐다고설명했다

앞서 빈터코른 전 CEO는 2012년 3월 스위

스 제네바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3월까지 3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사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지만 내

부 기술진은 CEO에게 감히 이 같은 사실을

전하지못했고 결국 데이터조작으로이어졌

다는설명이다

한편 폭스바겐측은사내분위기나빈터코

른 전 CEO의 경영 스타일에 대해 언급을 거

부했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빌트 지의 보도에 대해

서는답변을거부하면서 직원들은내부조사

과정에서 연비 데이터가 이상했다는 점을 언

급했고추가조사가진행중이라고만덧붙였

다

연합뉴스

최대적재량이45t이상인화물차가고속도

로진입요금소를통과할경우일반하이패스

차로가아닌적재량측정장비가설치된하이

패스차로를이용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이같은내용의도로법및시

행령개정안이이달 12일부터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최대 적재량이 45t 이상인 화물차

는하이패스단말기가없어고속도로진입요

금소를통과할경우적재량측정장비가설치

된차로로만통행가능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15일부터

최대 적재량 45t 이상 화물차에 대해 하이패

스운행을확대시행하면서 45t 이상화물차

가일반하이패스차로를이용할경우적재량

측정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및시행령개정에나선것이라고국토부는

설명했다

진입시 통행속도는 시속 10 이하여야 한

다 통행방법위반시도로법에따라 1년이하

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을처한다하이

패스 미장착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

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 통행권을 발급받

으면된다 진출시엔일반차량과동일하게일

반 하이패스 차로나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45t 이상인 화물차고속도요금소통과땐

적재량측정설치하이패스차로이용해야

폭스바겐이산화탄소배출량조작사실인정

국토부 도로법 시행령 12일 실시

16만4507대 팔려 3개월 연속두자릿수상승

개별소비세 인하 아반떼 등 신차 효과 영향


